
달팽이

2021.05.28. ~ 2021.07.02.
달팽아~ 달팽아~ 같이놀자!



비가 온 뒤 나간 바깥놀이, 우연히 유치원 화단에서 달팽이를 만났어요.

유치원 화단을 지나가던 달팽이는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의 큰 관심을 사며 친구들과 함께 마음튼튼 2반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

달팽이가 좋아하는 환경이나 먹이에 관심을 가지며 보살피는 친구들과 달팽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.

‘달팽이’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

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(05.31. ~ 07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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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유치원에서 말고 또 달팽이 본 적 있어!’

유치원 화단에서 달팽이를 발견한 친구들이 이전에 달팽이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

달팽이의 특징인 더듬이와 패각을 잘 표현해 주네요!

달팽이를 보았던 경험



‘미니가 심심해보여, 놀이터를 만들어주자!’

교실로 데리고 온 달팽이에게 ‘미니’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관찰하던 친구들~

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달팽이를 보고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한 친구들은

달팽이의 하루 동요 속에 나오는 “풀잎 미끄럼틀 타볼까~♬” 가사를 떠올리며 달팽이에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.

‘미니’를 위한 놀이터만들기

▲ 달팽이가 좋아하는 흙과 풀을 표현해줍니다.

▲ 달팽이 미끄럼틀을 만들 풀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합니다. ▲ 유토로 달팽이를 만들어 놀이터에서 놀이합니다.



“여기는 비 오는 달팽이 숲이야!”

달팽이가 좋아하는 곳을 알게 된 친구들은 라이트 테이블 위의 달팽이 놀이터보다 더 넓은 곳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.

바위 틈, 풀 숲,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달팽이를 위해 바위와 비 오는 날씨 흙, 풀들을 만들어 넓은 달팽이 숲 완성!

달팽이 숲에서는 우리 친구들도 직접 달팽이가 되어 놀이를 해보며 즐거워하는 마음튼튼 2반 친구들입니다.

달팽이 숲

▲ 땅과 바위 풀들을 만들어 비오는 달팽이 숲을 만듭니다. ▲ 달팽이 패각을 메고 먹이를 먹고 기어다니며 달팽이가 되어 놀이합니다.



“달팽이가 똥 쌌어! 근데 색이 좀 이상한데?”

교실에서 키우던 달팽이인 미니, 기요미, 말끔이를 관찰하던 친구들이 달팽이가 싸 놓은 똥을 발견했어요.

그런데 똥을 자세히 보더니 약간 초록색 같다고 이야기 해주었어요.

그때, 한 친구가 달팽이는 색깔 똥을 싼다며 그림책에서 알게 된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.

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색깔 똥을 싸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답니다.

달팽이 똥

▲ 달팽이에게 상추와 당근 등 다른 색의 먹이를 주고 달팽이를 관찰합니다.



“달팽이가 지나가니까 길이 생겨”

교실에서 키우던 달팽이들을 데리고 바깥놀이터에 함께 나갔어요.

데크에서 지나가는 달팽이를 관찰하던 친구들은 “어? 이거 봐~ 달팽이가 지나가니까 길이 보여!” 달팽이가 지나간 길에 생긴 점액을 보며 신기해 했어요.

달팽이 점액으로 생긴 길에 대한 그림책을 보고 우리도 달팽이처럼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.

달팽이 점액길

▲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생긴 점액을 관찰합니다. ▲ 물감으로 생긴 달팽이 길 위에 달팽이를 그려줍니다.

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그림이 생길지 상상하여 그려봅니다. ▼



마음튼튼 2반 친구들과 달팽이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해 나가며 이 놀이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

우리 친구들이 달팽이와 놀이했던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본 이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.

가정에서도 안내 드린 영상을 함께 보시며 긍정적상호작용을 나누어 주세요!

달팽이를 주제로 놀이하며...

▲ 영상에 들어갈 말을 녹음해요.

▲ 직접 녹음하고 우리가 주인공인 영상을 관람해요.

달팽이 주제를 마무리하며...

아이들이 직접 찾은 달팽이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궁금증들을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며

달팽이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. 달팽이를 보살피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

곤충 및 동물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의 신비함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기대해 봅니다.


